
꽉찬것보다는

조금부족한것이편해요”
“

팔색조같은연기로온국민을웃기고울리고감동시키는연기

자김혜옥씨의미소는의외로차분했으며, 도회적인분위기였다.

안방극장을사로잡고있는그녀가출연한주요드라마로는‘달콤

한 나의 도시’‘난 네게 반했어’‘강적들’‘경성 스갠들’‘소금인

형’‘며느리전성시대’등이있으며, 영화는‘6년째연애중’‘녹색

의자’‘가족의탄생’등이있다. 

최근의몇작품을꼽아보아도그녀의면면이다드러난다. ‘경성

스캔들’에서야멸찬‘사치코’의 역을, ‘미우나 고우나’에서철없는

시어머니역을, ‘올드미스다이어리’에서푼수같은할머니역을맡

아 사람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김혜옥씨에게는 어떠한

배역이주어지더라도그배역에생명력을집어넣는마력같은것이

있다. 

드라마나영화를촬영할때설렁설렁해서는감동을줄수가없고

그배역에푹빠져야한단다. “때로는연기삼매에빠질때도있는데,

그느낌이명상할때의고요함과같다”고하니김혜옥씨에게있어서

는‘생활이곧수행이요, 하는일이곧수행인것’이다. 

“사람들이내연기를그렇게높이봐주시니그저감사할따름입니

다. 저는연기할때정말욕심없이해요. 그냥주어진것을열심

히하는것이고순간에몰두할뿐이지다

른 것은 없어요. 이

제까지살아온것이연기에표출되어진것이라생각해요.”

김혜옥씨는“연기를하면서많은것을배운다”고했다. 푼수같은

역할을맡아할때면계산되지않은그넉넉함이좋아자신도덩달아

행복하단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우지요. 꽉

찬것보다는무언가조금부족한것이편안하고좋다고생각해요. 사

람들은저의외모를보고는도회적이라하지만내안에는푼수기가

좀있어요. 저는원래어릴때부터남과경쟁하는것을싫어했고수

중에돈이얼마나있는지계산도잘할줄모르고, 분수에넘치는것

을가지려하지않았어요.”

김혜옥씨는‘2006년 MBC연기대상 중견 배우상 부문 특별상’을

‘2007년 KBS 연기대상 여자조연상’을 수상했다. “그 세를 몰아 올

해는연기대상‘여자주연상’을수상하기를바란다”고했더니“저는

원래 무엇을 해서 상을 타겠다는 생각은 정말 없어요. 그냥 주어진

배역에몰두하다보니상을타게된것이지요. 그런데제가상을타니

불자님들이너무좋아해요. 자긍심을가지게됐다고해서그것이기

뻐요.”

김혜옥씨는지금은중견배우로서탄탄대로를달리고있지만한때

는‘전원일기’에서빨래하는연기만10년동안한적도있었다. 하지

만김혜옥씨는그배역조차하지않으면밥을굶기에열심히해내었

다. 이십때부터김혜옥씨는집안의 실질적인가장노릇을했고, 지

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녀이다. 슬픔과

아픔으로자신의몸하나

제대로 추스르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가족

들의연이은죽음으로오랫동안앓았어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니 산다

는것이두려웠지요.”

삼년넘게앓았는데, 아무것도할수없고거

의 누워만 있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었고

의사도손발을들었다. 그때유일한낙은불교

방송을듣는것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슬프

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불교방송을 들으면

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님들께서 신행상담을 해 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었어

요.”
한 번은 동생 소개로 마곡사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초심자인줄알고절경내서점에서책을

한아름사다주었다. “집으로돌아와서지푸라

기라도잡는심정으로스님이일러주시는대로

날마다 108배와 진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불교 책들을 열심히 읽었는데 한 일 년쯤

지나니 나도 모르게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

중에알고보니그것이마음의병‘홧병’이었어

요.”
김혜옥씨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부처님을

알게되었고부처님의말씀이자신의삶을지탱

해주는버팀목이자지침이됐다.  

“남들이잘겪을수없는상처와아픔을겪게

된것이전생의업이기도하겠지만다부처님을

만나기위한하나의과정이었다고생각해요. 만

약행복만계속됐다면부처님말씀이가슴깊숙

이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고통까

지도겸허하게받아들이게됐어요,”

한때는불교방송을통해자신의아픔을달래

곤 했었는데, 지금은 김혜옥씨가 불교방송‘아

름다운 초대’MC를 맡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

쁨과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다. 4년째‘아름다

운초대’진행을맡고있는김혜옥씨는이러한

인연에대해‘모든것이부처님의가피’라여

긴다면서“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

장아끼고애착이가는방송”이라했다. 김혜옥

씨는 불교방송을 비롯하여 드라마와 영화 등

방송연예활동을 통해 대중문화포교에 이바지

한공로를인정받아제17회행원문화상을수상

했다.  

김혜옥씨는아침마다108배와명상하는것으

로수행을삼고있으며, 시간이날때마다불교

서적들을읽는다. 그의차안에는항상불교서적

들이 그득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법정스님이번역한<숫타니파타>를좋아

해서항상옆에두고읽고있다. 

“부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나를

위해서 한 말씀 같아 어떤 때는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환희심을 느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삶의기준으로삼고있으니후회할만

한일이많이생기지않아서좋아요.”

그녀의말을들으면서‘온몸에박힌가시하

나하나가 법음으로 화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었다. 김혜옥씨와대화를나누다보면지족(知

足)이라는단어를떠올리게된다. 그리고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

게 된다.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했기에 행복

하게사는법을터득했지않나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김혜옥(탤런트, 배우)

기존의목재불전함과크기및외관이흡사하여금고를사용한다는심리적부담감을최소화하였으며통강판으로
견고하게제작하였습니다. 특히투입구의취약함을차단하여더욱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이동및설치가편리합니다. 

수시로훼손되는목재형불전함과는안정성및비용면에서안심하실수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택배가능 (최대 3일이내)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일반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투입구 : 가로190×세로95◆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BY630 사무가정용
[중량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6233
팩스 003311))776644--66446622 / 001111--441144--2233004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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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함 내부구조

▶▶7700만만원원 ▶▶4400만만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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